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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손자병법 제3편 모공(謀攻)을 보면, “백 번 싸워 백 번을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됐

다.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듀란트(Will Durant)가 쓴 역사의 교훈(The Lessons of 

History)을 보면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하다.”라고 했으

며, 미래학자 토플러 (Alvin Toffler)는 저서 전쟁과 반전쟁(War and Anti-War)에서 1945년부

터 1990년까지의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뿐이었다고 말하고 있

다(김강녕 2017). 즉,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 동일시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전쟁을 치러

왔고 지금도 내전을 비롯해 전쟁 포화의 위기에 노출된 지역이 세계 곳곳에 있다.

   과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병력과 전쟁 장비였고, 이를 

많이 운용할 수 있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함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무기는 과학기술과 자원 결합의 소산이

다. 과학기술이 있어도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현해 낼 수 없고 자원이 있어도 핵심기술과 

자원 동원력이 미비하면 전쟁을 수행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완비하기 어렵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 두 가지 조건은 점차 충족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개별 국가의 강력한 

무기 개발에 따라 전쟁을 종식할 수도, 전쟁을 억제할 수도 있는 수단이 되었다. 신무기의 등장

으로 이를 운용할 교리와 조직 역시 새롭게 구성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 때문에 전략과 전술의 

변화 역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세밀함



2/22

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중 양국은 현재 기술과 자원을 모두 활용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즉, 미래의 잠재적 전쟁을 상정하고 대비하기 위해 각

종 첨단무기 개발은 물론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운용할 인적 자원 양성에 박차를 가하며 첨예하

게 대립하는 중이다. 특히 중국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술력과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경제 역량에 기대어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 증강과 군사 체계를 구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대륙 14개국, 해양 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그 어떤 국가보다도 군사안보 차원에

서의 전략 설정과 정책 시행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압박과 대만, 남중국해 

등 일촉즉발의 갈등 상황이 잠재해 있기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비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국

의 대내외에 잠재한 불가측의 전쟁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중차대한 역사적 소명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중화민족이 멸시와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 외부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면 14억 인민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에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천명

한 시진핑에게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군사 역량을 이뤄내는 일이 중국몽(中國夢)의 시작과 

끝이다. 이에 본 논문은 강군몽(强軍夢)을 외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갖춘 지금까지 어떤 전략 인식을 통해 국방 정책을 수립했고, 향

후 발생 가능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수립한 군사혁신의 구체적 방법론과 방향성은 무엇인지 

시기별 핵심 동인과 관련 정책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중국의 전략 인식 주요 동인과 군사 정책 변화

   중국의 군사전략은 지도자의 위협인식 변화와 정책 의지에 기초해 두드러진 변화를 이끌

어 왔다. 특히, 덩샤오핑(鄧小平) 집권 시기는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최대 과제였

기에 안정적인 국제정세가 중요한 전략 변화의 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행태를 관찰하여 

장기적인 전략 목표를 수립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중에서도 군의 현대화는 중국의 국가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 따라서 당시 중국의 군사 정책은 정예 병력, 다병과 협동

작전, 현대화 선진 무기, 고효율의 병력 육성이 주요한 목표였다(楊貴華 2019). 이를 위해 1985

년 11대 군구 체제를 7대 군구로 개편하는 개혁을 단행했고, 조직을 개편한 뒤에는 과학기술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863 계획’이라고 불

리는 ‘국가 고(高)기술 발전연구계획강령’의 승인은 중국의 기초과학 기술을 강화하는데 핵심적

인 역할을 한 정책이었다. 해당 계획의 핵심사업은 의약, 신소재, 첨단 제조, 첨단에너지, 자원 및 

환경, 해양, 현대농업, 현대교통, 지구관측 및 항법 등 10개 분야, 생물, 항공, 정보 통신, 방어, 

자동화, 신소재, 에너지 등 7개 영역에서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00억 위안, 15만 명의 연

구인력, 500여 개의 연구기관과 300여 개의 대학, 기업 1천여 개 등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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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쏟아부었다(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14). 당시 미국은 소위 ‘스타워즈 계획’이라는 전략 방위

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 유럽은 프랑스와 독일의 주도하에 실시한 공동 연구개발 

네트워크 ‘유레카(EUREKA)’, 일본은 ‘10년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

를 벤치마킹한 것이다(김상규 2021). 특히, 1991년 걸프전을 통해 현대전 수행에서 첨단 기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크게 깨닫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반부터 과학기술 발전과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군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시작했다. 장쩌민은 “첨단 기술이 폭넓은 군사 분야의 혁

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항공이든 미사일이든 다른 관련 무기든 모두 전자기술과 관련이 있다. 

중국의 전자기술과 세계 선진 수준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중국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길은 ‘정보화 전’에 있다는 전략사고를 하기 시작했고(박남태 2021), 전쟁

의 새로운 추세에 대해서는 ‘적극방어’라는 군사전략을 수립했다. 첨단 기술 조건하의 국부전쟁 

전략에 기초해 지상군의 신속 대응 능력, 해군의 적극적 근해방어 능력, 공군의 원거리 투사 능

력, 핵·미사일 전력의 기술 수준 제고 등 전반적인 군 현대화의 기본 독트린으로 설정했다(박병

광 2019). 이는 방위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고도의 과학 기술력을 갖추어 군의 질적 수준을 높

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이다. 중국은 미국의 과학 기술투자금 확보 정책인 21C 연구기금, 

정보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IT2(Information Technology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이니셔

티브(최영식 1999), 일본이 1995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 단위의 ｢과학기술 기

본 계획｣과 1년 단위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등 과학기술의 단기, 중장기 전략 목표

(유종태 2018) 설정 등 선진국의 정책 변화를 살펴 조직을 개편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98년 4월, ‘총후근부(總後勤部)’를 총후근부와 총장비부로 개편하

고, 총장비부(總裝備部)를 무기 연구와 개발 및 제작, 우주공업 발전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1990

년대 이후 중국의 우주개발사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총장비부의 역할이 컸다(박병광 

2019).

   후진타오는 전임 장쩌민이 퇴임 후 2년 동안 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측근을 

통해 군을 움직였기 때문에 군권 장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설정하고 제도를 수립하여 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후진타오 

시기 발표한 국방백서를 보면, 이전의 군 개혁 연장선상에서 병력 감축, 정보화, 현대화를 지속해

서 강조하고 있다. 2006년 발표한 국방백서에서는 “정보화 부대를 건설하고 정보화 전쟁에서 승

리한다.”라는 군 현대화 목표를 제시했고, 2008년 발표한 국방백서에서도 “정보화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국지전에 대응하기 위한 해군과 공군의 첨단화, 적극방어를 통한 전쟁 승리 등 정보화

를 중심으로 한 군사 목표 수립을 언급했다. 후진타오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화와 현대화를 

해양 전략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해군력 증강의 전개와 연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후진타오는 

2006년 12월, 인민해방군 해군 제10차 당 대회 전체 회의에서 중국의 해양 대국을 선언하고 ‘근

해 종합작전 능력’과 ‘원해 방위 작전 능력’을 갖춘 강력한 해군 건설을 강조했다. 중국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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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대국’을 표방하면서도 2010년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해군이 국제적 임무를 수행하며 전력 

투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략 수송, 지원 등 일련의 군사 체계의 핵심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

했다. 또한, 2012년 11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를 통해 국가 해양 권익과 수

호와 해양 강국의 건설을 선언하고 대만 문제, 주변국과의 해상 영토 분쟁, 해상 교통로 확보 등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책을 폈다. 이를 위해 군사적으

로 항공모함과 전단을 구축하고 해양 작전 수행을 위한 지휘 통제와 지상 및 해상 무기체계, 관

련 군수 지원 조직을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 더 나아가 우주,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군사력 강화를 

표명했다. 이는 현대전을 수행하는데 정보통신기술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C4ISR’

이라 불리는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s), 컴퓨터(Computers), 정보

(Intelligence), 감시(Surveillance), 정찰(Reconnaissance)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는 시진핑 시기에 이르러 첨단기술발전과 연결해 미래전을 위한 전략 설정과 무기 

개발 정책 설정으로 이어졌다. 

   시진핑은 국력 상승에 기초하여 과거 치욕스러운 역사에서 탈피하여 부유하고 강한 중국, 

중화 문명의 회복은 물론 분열된 국토를 통일하려는 의지를 공격적인 군사력 증강과 국방전략 

변화에 투사했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취임한 이후 각 군종을 시찰하면서 절대적 충성과 신

뢰, 파벌과 부패가 없는 절대적 순결을 요구했는데 중국의 강대국화를 위한 강한 군대 건설과 군 

장악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11월, 18기 3중 전회를 통해 

군 규모와 구조개혁을 공포하고, ‘육군의 규모와 구조 최적화, 각 군종과 병종 간의 조정과 균형, 

비전투 기구와 인원 감축, 군위 아래 합동작전 사령 기구 설치와 전구의 합동작전 체계 수립, 새

로운 전투력 건설 가속화, 군 교육기관 개혁 심화’ 등 중국군의 전면적인 개혁을 연이어 발표한

다(구자선 2016). 2015년에는 국방백서에 ‘중국군사전략’을 명기해 발표하는 등 중국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략 인식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는 2016년 1월, 시

진핑을 주석으로 하는 중앙 군사위원회는 ‘국방과 군대개혁에 관한 중앙 군사위의 의견’을 공포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군사 차원에서의 혁신(이론, 기술, 조직, 관리)과 시스템 설계 지

속, 정층설계(頂層設計)와 하부 구조의 원활하고 정확한 정책 시행, 체제개혁을 통한 조직의 유

기적인 결합을 도모했다. ‘4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를 폐지, 중앙군사위원

회 내에 15개 기능부서(職能部門)를 설치하고, 동년 2월 1일, 7개 군구를 5개 전구로 개편하는 

한편, 4월에는 훈령을 통해 연합작전 지휘기구를 만들었다.1)

   중국군은 소련 모델에 기초해 지상군 위주의 후진적 지휘체계로 이루어져 왔기에 현대전

에 적합한 연합작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미·일 방위협

력지침 개정, 일본의 안보법안개정, 북한 핵과 미사일 등에 대응해 연합작전과 원양 방위 능력 

향상을 도모한 적극적인 방어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중국은 군인력 감축을 통해 조직을 개편해 

1) 자세한 내용은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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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한 육군 중심의 군대를 개혁하고 체계화해 미래전에 필요한 실질적 전략 운용과 작전 수행

을 대비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해군과 공군력을 전략의 중심축으로 만들고자 제2포병 부대를 인

민해방군 ‘화전군(火箭軍)’으로 개칭, 창설하고 전자정보전과 우주전을 상정한 전략지원부대를 설

립했다. 화전군은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반격과 재래식 미사일의 정밀타격 등 미사일 전략과 관

련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지키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인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핵심 전력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재 중국

이 개발하여 시험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더욱 가시적인 발전과 기술적인 성과를 보여준다

면, 미국이 운용하는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다. 미국 합참의장이 중국의 극초음

속 미사일 시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진핑은 2017년 10월 열린 제19차 중국공산당 대표대회에서 “2020년까지 기본적인 기계화와 

정보화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 기본적인 국방 및 군 현대화를 달성하며, 2050년까지 세계 최

고의 군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겠다.”라는 목표를 천명했다. 군사 개혁은 낙후한 지휘 통제 시스

템을 혁신해 현대전은 물론 미래전에 대비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지휘체계의 통일성을 구축, 군에 

대한 통제를 통해 시진핑에게 권력을 집중하려는 양수겸장의 목표가 내재해 있다. 이는 4총부에 

분산해 있던 중앙군사위원회의 권력을 중앙에 수렴시킴으로써 ‘당의 군에 대한 영도’를 강화한 

데서도 나타난다. 

   한편, 중국은 2015년 이후 4년 만인 2019년 7월, 국방백서 발표를 통해 국경분쟁, 해양 

영토 분쟁 등 전통 안보, 테러와 해적 등 지역 불안정성 요인과 우주, 사이버 안보, 자연재해, 전

염병 등 신흥안보 요인에 대한 위협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주요국가들이 안보전략과 군사전략 

조정, 군사 조직개편과 새로운 유형의 전투력 개발, 특히, 미국이 추구하는 군사기술과 제도적 혁

신을 비롯한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 등의 국가의 군사력과 군사 체계의 최적화 

노력에 관해 적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로운 과학 기술 혁명과 산업 변화에 힘입어 군사 분야에

서 응용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군사 경쟁이 정보 기술을 핵심으로 한 정보화, 지능

화 전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국의 기계화는 미비하고 정보화 수준

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군사안보와 현대화 수준은 국가안보를 이루기에 세계 선진국 수준보

다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이 같은 안보 정세와 환경 인식에 기초해 강군

노선을 강력하게 추동했고, 2020년 10월, 19기 5중 전회에서 전략 계획을 발표해 창군 100주년

이 되는 2027년까지 국방 현대화와 군 현대화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2021년 열린 양

회를 통해 국방비 증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첨단군사 과학기술 개발과 강군몽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현재 중국 국방과 군사의 발전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며 앞으로도 해당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개혁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정책이 시

행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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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래전을 위한 중국의 군사혁신 전략

1. 조직과 제도 개혁을 통한 군사혁신 추동

   중국은 시진핑 시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군사혁신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를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조직은 중앙 군사위원회로 중국공산당의 최고 군사 의사 결정 조직이자 

지휘기구이다. 상술한 것처럼 4총부를 7부(판공청, 연합참모부, 정치공작부, 장비발전부, 후근보

장부, 훈련관리부, 국방동원부), 3위원회(기율검사위원회, 정법위원회,과학기술위원회), 5직속기관

(전략기획판공실, 개혁편제판공실,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심계서, 기관사무관리총국)로 나누었다

(기세찬 2019). 특히, 작전 지휘와 조직 관리를 위한 책임과 임무를 명확히 규정했는데 이는 효

율적인 전력 운용과 무기 장비 개발 차원에서 혁신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자 한 의지의 표명

이다. 그 주요 임무를 살펴보면 우선, 합동참모부는 작전계획, 지휘 통제를 담당하고, 군사전략 

및 군사 전투 준비와 지원 연구, 작전 능력 평가, 연합훈련지도, 전투 준비 태세 확립과 일상 전

투 준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했고 이와 함께 후근보장부는 군수 지원 배치와 지휘 관

계를 조정하고 연합작전 지휘 체제에 최적화한 군수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장비발전부는 무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개발, 시험, 검정, 구매관리, 정보체

계 건설을 맡게 했다. 이와 더불어 3개 위원회 중 과학기술위원회는 국방과학기술 전략관리강화, 

국방과학기술 자주 혁신, 과학기술 영역의 군민융합발전 협력을 추동하고 있다. 5개 직속 기구 

중 전략기획판공실은 전군의 전략 규획 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위원회의 전략관리 기능 강화를 통

해 국방건설의 질적 수준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군사혁신을 군의 조직 개

혁과 전략 시행의 결합으로 이뤄내려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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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군사 조직 개편도2)

    

    

   한편, 중국에는 공식적인 편재가 아니지만, 정책과정에서 공식적 역할을 하는 드러나지 않

는 임시 기구가 다수 존재한다. 영도소조 역시 그중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역할(leading group)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 3월,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을 발표해 

‘중국공산당 중앙 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 ‘중국공산당 중앙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영도소조’, 

‘중국공산당 중앙 재경 영도소조’, ‘중국 공산당 중앙 외사공작 영도소조’의 ‘영도소조’를 모두 ‘위

원회’로 바꾸고 주임(主任)이 책임을 맡도록 했다. 하지만, ‘국방과 군대개혁 영도소조’는 그대로 

명칭을 유지하고 시진핑이 조장(助長)을 맡고 있다. 해당 조직은 가장 적극적으로 군대 혁신을 

추진하는 핵심 기관으로 개혁방안에 대한 업무규정과 분업계획을 검토·비준하고 군 내부의 부

조리와 병영관리, 군대 체제 편제, 지도체제관리, 행정체제에 대한 개혁과 개선을 담당한다. 시진

핑은 취임 후, 조장으로서 직접 육, 해, 공, 로켓, 무장 경찰을 비롯해 각지의 11개 부대를 시찰

하는가 하면 2103년에는 4만여 명이 참여한 ‘사명 행동-2013’이라는 기동전역 훈련을 직접 참

관하고 육, 해, 공, 우주, 전자의 정보화와 연합작전 훈련에 대한 방안을 직접 결정하는 등 영도

소조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방과 군 개혁을 위한 시진핑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2.  군 혁신 핵심 조직과 영도 소조

2) 텅쉰(騰訊) 보도의 도표를 저자수정 https://news.qq.com/cross/20151216/O7516TE0.html (검색일 
2021.10.20.)

https://news.qq.com/cross/20151216/O7516TE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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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인재 양성과 군사과학 기술의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이 재정비되고 있는데 중국

인민해방군의 직속 대학인 중국인민해방군 국방대학(China People's Liberation Army National 

Defence University),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Academy of Military Sciences), 중국인민해방

군 국방과기대학(National University of Defense Technology)이다. 그중 국방대학은 종합군사대

학으로 세계군사연구, 군사 인재 양성, 부대 건설, 군사 전투 이론 제공을 하는 중국 국가 10대 

싱크탱크 기관 중 하나이다. 2017년 7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대학을 통폐합해 자체 교육 

역량과 규모를 더욱 확대, 강화했다.3) 국방대학은 전쟁 모의 시스템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

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 시뮬레이션 실험식(아시아 최대 규모)과 워게임 DB, R&D 센터가 있어 

실전과 훈련을 일체화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복잡계 이론을 활용한 실

감형 가상 현실(immersive Virtual Reality)전략 시뮬레이션 시스템인 ‘승전’ 시리즈와 다자 대항 

전략, 정책 결정, 위기, 각 군의 연합작전, 무기 장비 시스템 대항 등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군사과학원은 군사전략, 전투 이론과 교리, 군사준비태세, 외국군 연구와 군

사 등을 연구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 조정한다. 걸프전 이후 관련 연구를 통해 ‘첨단기술 조건하 

국지전 특성과 법칙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 것도 이곳이다. 구조 조정 이후 8개 연구소(군사의

학연구소, 국방공학연구소, 군사정치공작연구소, 시스템 공학연구소, 전쟁연구소, 화학방위연구

소, 군사법제도연구소, 국방과학기술혁신연구소)와 2개의 센터(평가실증센터, 군사과학정보센터)

로 바뀌었는데, 중국군의 실수요, 예를 들어 항공모함, 기함, 무인기, 로봇 등 군사 지능화와 관련

3) 시안(西安)정치학원은 국방대학 정치학원, 석가장(石家莊) 육군 지휘 학원은 국방대학 참모학원, 해방
군 예술학원은 국방대학 군사문화학원, 후근지휘 학원과 장비지휘 학원은 국방대학 후근장비보장(後
勤裝備保障)학원 등으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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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역의 연구, 개발, 실험, 검증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과기대학은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대표하는 성과물을 만들어 낸 곳으로 과거 마오쩌둥 시기 ‘양탄일성(兩彈一星)은 물론, 유인 우

주 비행 프로젝트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슈퍼컴퓨터 시스템 ‘톈허(天河, Tianhe)’ 시리즈, 베이더

우(北斗, Beidou) 위성항법 시스템 핵심기술, 마이크로 나노 위성의 ‘톈터우(天拓,Tantuo)’ 시리

즈, 레이저 자이로스코프, 슈퍼 피니싱 머신(super finishing machine), 자기 부상 열차 등을 만

들었다. 이처럼 중국은 기존 국방 군사 관련 조직의 역할을 통합하거나 확대 개편하고 연구개발

에 집중하여 양적 규모형에서 질적 효능형으로, 인적집약형에서 과학기술 집약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단순히 기술 차원에서의 혁신을 추동하는 것만이 아닌 이론적 방법론 차원에서

도 전략과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여 ‘이론-기술 일체화’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2. 군민융합에 기초한 기술 강화와 구현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군민융합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10월부터이다. 하지만 마

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역시 군민양용(軍民兩用)이나 군민결합(軍民結合) 등의 유사 개념을 언

급해 왔다. 그러다 후진타오 시기 제17차 당 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중국 특색의 군민

융합식발전(軍民融合式發展)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군민융합(軍民融合)은 국

방과 경제를 강군과 부국으로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의 안보와 발전을 이루려는 방법이다. 핵

심은 “국방과 군 건설을 경제사회 발전 시스템에 유기적으로 통합해 상호 소통하며 촉진을 뒷받

침하는 것”이며, 그 근본 목적은 “일체화한 국가전략 체계와 능력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 이는 

국방과학기술과 인재 양성, 정보화 등을 포괄하고 국방과 군사를 경제사회 시스템 안으로 통합하

고 상호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방과 군 건설을 경제사회 발전 시스템에 접목하면 자원을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중복 건설과 자원의 분산을 막고 국방과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효

과적인 방법으로 한정된 사회자원을 쌍방향으로 상호작용하게 하여 생산력(경제)과 전투력(국방)

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시진핑은 2013년부터 군민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민 통합의 영역과 범위를 넓혀 

국방 경제와 사회 경제, 군용 기술과 민간 기술, 군 인력과 지방인력의 양립 발전을 추동했다. 시

진핑은 ‘군전민’(軍轉民, Spin-off)뿐만 아니라 ‘민참군’(民參軍, spin-on)을 강조하며 국방과학 

기술공업 발전에만 국한한 것이 아닌 군과 민간의 융합을 확대하고 국가발전전략의 범위 속에서 

군민융합을 구현하고자 했다. 2016년 3월, 시진핑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융합발전에 관한 의견(關於經濟建設和國防建設融合發展的意見)’을 통과시키고 “군민융합이 국

가, 군, 인민에 이로운 국가 대전략으로 군과 지방 정부 쌍방이 당과 국가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영역별 주요 내용으로 산업 분야에서는 국방 기술 산업 시

스템의 개혁을 통해 사회적 협력과 군수 산업 기업의 개편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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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민간의 통합을 가속화 해 민간 영역의 과학 연구의 강점과 자원을 통합하고,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장점과 잠재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가를 모집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 기초기술과 

첨단 기술, 핵심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군민기술의 쌍방향 이전과 응용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했

다. 또한, 교육 차원에서는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군인의 자질 향상과 

인재 육성 제도 개혁과 정책 혁신, 그리고 이를 운영할 제도와 정책 마련과 개선에 초점을 맞추

었다. 이외에도 사회 서비스 차원에서 군민 의료와 보건 자원 공유 메커니즘의 개선,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제도 마련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9월에 발표한 ‘국방 교통법(中華人民共和國國

防交通法)’은 군민융합이 단순한 군과 민의 협력을 통한 군사기술 발전이 아닌 국가 전반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군-사회의 통합화라는 점을 더욱 명확히 드러낸다. 교통 분야에서 군, 정부, 기

업,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전시, 평시 관리와 운용 기제, 정책 체계를 만들어 군사-민

간의 통합 전략사고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2017년 1월에는 시진핑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민융합발전위원회(中央軍民融合發展

委員會)를 설치, 중국 군사혁신 실현을 위한 군민융합 강화전략을 추진했다. 당시 군민융합의 주

요 의제는 해양, 사이버, 우주, 생물, AI, 양자컴퓨터, 드론 등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한 핵심 분야

였는데, 군의 지능화, 정보화, 자동화, 무인화라는 군사혁신을 이루려는 목표와 연동되어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혁명의 추동으로 첨단 기술이 군사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국제 군사 경쟁 구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에 맞춰 2018년 3월, 중앙

군민융합발전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를 개최해 군민융합발전전략 강요(軍民融合發展戰略綱要), 

국가 군민융합 혁신 시험구 건설 시행방안(國家軍民融合創新示範區建設實施方案) 등 군민융합

과 관련한 실질적 정책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군민융합’ 인프라 구축 통합계획 및 자원 공유, 

‘국방과학기술공업’과 무기 장비 발전, 군민 간 과학 기술혁신 협력, 군과 지역 간 인재 양성 교

류 활용 협력 등 방향성도 함께 제시했다. 첨단 정보 통신기술을 핵심으로 한 군사 분야에서 무

기 장비가 원격정밀화, 지능화, 은신(stealth)화, 무인화의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전쟁 형태가 정보

화 전쟁, 지능화 전쟁으로 변천한다는 점을 자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민융합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조직으로는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중

국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국

가 자연과학 연구기금위원회(National Nature Foundation of China)’가 있다. 특히, 중국과학원은 

1949년 11월 정식 성립한 이후 소속 과학자를 소련에 파견해 기술을 배워오게 하는 등 신중국 

성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이 시행하는 모든 과

학기술 발전방안을 기획, 지도, 감독하고, 관련 기구의 업무계획을 수립, 조정, 배치, 관리하고 있

다. 이외에도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사회의 과학 발전 동향과 추이를 파악, 분석하여 전략 수립을 

하는 등 가장 많은 공헌을 하는 중추적 기관이다(김상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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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과학기술 발전전략 3각 축

 

   이들 세 기구 간 협력은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의미한 결과물을 창출해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이 질적 차원에서 기술혁신을 이뤄내려는 ‘중국제조 2025’ 전

략의 추동 역시 이러한 결과물 중 하나이다. 해당 전략의 영역은 모두 첨단무기로 활용할 수 있

는 기술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AI는 드론 같은 무인기를 비롯해 지능화 정보체계, 로봇 

등 군사 분야에서 활용할 핵심기술이다. 중국은 군사 지능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 AI를 군사혁신

의 최전선에 두고 가장 강력한 정책 시행을 하고 있다. AI를 발전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실천 의

지는 2014년 시진핑 이 중국과학원 제7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AI 산업 전반의 혁신과 도약이 필

요하다고 강조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7년 7월, 국무원은 ‘차세대 AI 발전 규획(新一代人工智能發展規劃)’이라는 AI 중장기 

발전 국가전략을 발표, AI 기술을 국가안보와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채택했다. 연이어 

10월에 열린 19차 당 대회에서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등을 실물경제와 융합해 국가의 새

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이외에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

가급 딥러닝(Deep Learning) 연구소, 중국 AI 산업 발전연맹(AIIA) 등을 설립하는 등 관련 기구 

설립에 총력을 기울였다. 더 나아가 AI 국가전략을 산업과 연계하기 위해 개혁개방 당시 시행했

던 특구 지정 방식을 AI 발전에도 적용했다. 2019년 8월 29일, ‘국가 차세대 AI 발전창신시험구

(國家新一代人工智能創新發展試驗區)’를 2023년까지 20개의 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것을 천

명했다. 또한, 2020년 8월, 중국은 ‘국가 차세대 AI 표준체계 건설 지남(國家新一代人工智能標

準體系建設指南)’을 발표하고 AI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수립하기 위한 2단계 목표를 설정했는데, 

1단계는 2021년까지 ‘AI 표준화 최상위 설계 확정을 위한 표준체계 구축과 표준 개발에 관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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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규칙 연구 시행’이며, 2단계는 2023년까지 ‘초보적 수준의 AI 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인 분야와 방법, 체계 달성’ 이다. 중국은 AI 국제표준을 선점하여 미·중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원천기술 개발과 특허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다. 중국 

기업 중 화웨이(Huawei)는 인식 기술,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libaba)는 기계학습과 디지털 

처리 기술을 통해 AI 발전을 이끌고 있는데, 특히, 바이두는 중국전자기술그룹(中國電子科技集

團, CETC)’과 함께 지능형 ‘지휘 통제기술 합동연구소(智能指揮控制技術聯合實驗室)’를 설립하

여 지휘 통제에 관한 지능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AI의 핵심은 컴퓨터 연산 능력과 데이터의 축적, 그리고 데이터에 기초한 

질적 정보의 추출이다. 중국은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인터넷 사용자 수는 10.11억 명이며, 인

터넷 보급률은 71.6%이다. 모바일 이용자 수는 10.07억 명, 모바일 인터넷 사용 비율은 99.6%

로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최적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은 기본권 침해나 인권 등 

기술 윤리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AI는 하드웨어, 시각인식, 자연 언어처리, 음성인식, 알고리즘 등의 

발전과 연동되어 있어서, 중국 내 각 기업이 거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응용하면 중국의 

AI 기술력은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 2021년 2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발

표한 미국과 중국, EU 간 AI 역량 비교 결과를 보면, 중국이 데이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

으며, 미국 스탠퍼드대의 ‘2021 AI 인덱스’ 보고서의 결과에서도 중국의 2020년도 AI 학술지 논

문 점유율은 18%를 차지해 미국 12.3%, EU 8.6%보다 높았다. 미국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가 중국이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AI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도, 팬타곤의 전(前) 최고 소프트웨어 책임자(CSO:chief software officer)가 

“중국은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사이버 능력의 발전은 글로벌 지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

고 위기감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 역시 중국의 기술혁신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중국의 기술발전에 대한 미국의 위기감은 2018년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해 수출을 통제한 사실에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그 대상은 ‘중국항톈과기그룹(中國航天

科技集團·CASC)연구소,허베이통신시스템(河北遠東通信系統工程有限公司,HBFEC), 중국전자

과기그룹(CETC)연구소, 중싱통신(中興通訊,ZTE) 등 군사 무기와 장비를 제조하는 ‘군민융합(軍

民融合,Civil-Military Integration, CMI)’ 관련 기업에 대해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여 군수 산업으

로 전용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중국의 첨단 기술과 관련한 정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외국자본 유치, 해외기업 M&A,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혁

명의 핵심인 5G, AI, 빅데이터, 양자 컴퓨터, 바이오, 나노, 양자, 항공 우주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 첨단 기술 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지원하며 속도전을 진행하는 중이다.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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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취약성의 근본 원인이 기술력에 기초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첨단 산업을 이끄는 국가로 변

화를 추진하고자 혁신적 기술력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개발과 기초과학 인재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0부터 1까지’라고 불리는 기초연구업무 방안이다.

그림 4. ‘0부터 1까지’기초연구업무방안 (從0到1基礎研究工作方案)

   

   해당 방안은 국가가 통제하고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해 기술혁신에 집중하고 

인재 정책과 결합해 ‘과기 강국(科技強國)’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군민융합을 선도할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지원프로젝트로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국가의 전략 목표와 관련한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정부 기구 간 공동연구 및 개방형 프로젝트 수

행을 통해 기업과 국가 기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결국, 중국 과학 기술

력의 향상과 군민융합의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지침임과 동시에 국방과 군 건설 발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군사기술과 무기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정책 혁신의 방법론으로 정의

할 수 있다.

3. 국가 관계 변용에 따른 군사 협력과 기술획득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기부터 군사와 관련한 무기, 교육, 건설, 시스템, 운영까지 

거의 전 분야에서 옛 소련의 원조를 받았다. 물론, 소련과의 이념적 갈등과 영토 분쟁으로 인해 

관계의 부침이 있었고 경제력과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리한 자력갱생 노선 수립으로 대약

진 운동의 처절한 실패도 경험했다. 그러나 소련의 해체와 영토 문제의 해결로 상호 신뢰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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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했고, 이어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미국과의 관계 설정 등 대내외적인 정세 변화에 따라 국

가 관계를 변용하며 중국 군사 현대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해왔다. 현재는 러시아와의 관계 

거리를 조절하며 군사과학기술 발전에 힘 쏟고 있다. 중국의 군사혁신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발

전 추세에 따라 전략을 세우고 그 방향성을 설정한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군사기술과 체제 혁신

에 대해 자극을 받아 대응하며 군의 시스템, 구조, 정책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신흥 역량

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후 국가 관계에 기초한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여 중국의 발전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중국은 초기에는 시설과 기술 도입, 전문가 교류를 통해 기

초적인 기술 습득과 인력을 교육하고, 이후 모방을 통한 기술 축적과 혁신을 추동한 다음, 기업, 

대학, 국가 연구기관인 소위 산, 학, 연이 참여하는 군민융합의 기술연맹을 이루어 연구개발을 거

쳐 최종적으로 독자적인 기술을 획득하고 기존 기술을 추월하는 형태의 방식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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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국의 기술 협력과 혁신 목표4)

   러시아는 이런 과정을 도와주고 있는 최적의 협력대상이다. 중국은 천안문 사태로 인해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못 하게 되자 옛 소련과 1992년 11월 24일, 중러 군사기술협

력 협정, 동년 12월 18일에는 정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1993년 11월 11일에는 군사 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본격화했다(김규철 2020). 이어 199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선언한 이후 선양(瀋陽)의 중국 공장에서 러시아의 허가를 받은 SU-27K 200대를 15년간 생

산하기로 했는데,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의 차원을 넘어선 군사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긴밀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신범식 2006). 중국은 경제력은 있지만, 기술력이 없고 러시아는 기

술력은 있지만, 서방의 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 할 협력

의 기회 요인이 된다. 

   사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오히려 러시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전략무기 

분야에서 러시아가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또한, 중국이 무기 개발 허가를 

획득하지 않고 러시아 무기를 복제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점 등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물론, 러시아는 항공모함이나 전투기 등의 핵심기술 이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과 전략적 위협이 지속하는 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시진핑과 푸틴 두 지도자가 양국의 군사과학 기술 협력을 추동하게 

만드는 데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이유와도 관계가 깊다. 실제로 2019년 6월, 시진핑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과 2020년과 2021년을 ‘중-러 과학기술 혁신의 해’로 지정했다. 이

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양국 정부의 협력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같은 해 10

월에는 푸틴이 중국의 미사일 예보체계 구축에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

며, 5G 네트워크 구축, 비핵 잠수함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4) 肖海濱, 2010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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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은 정치적 사안으로 인해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의 제재를 받으면서 관계가 밀접해

졌고, 점차 사실상의 동맹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Gilbert Rozman 2014). 미국 변수는 중러 

양국의 관계 긴밀성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과학기술영역의 협력과 연계한 군사 협력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고, 중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러시아로부터 각종 군사 무기를 들여와 무기체계를 

개편하고 자체적인 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키워 왔다. 일례로, 중국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다양한 

모델의 탄도/순항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는데, 둥펑(東風, DF-4/5) 대륙 간 탄도미사

일, DF-21/26 순항 미사일, DF-41 신형 탄도미사일과 극초음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DF-17 

탄도미사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중국이 해양대국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A2/AD’(반접근/지역배제) 전략을 확충하는 데는 러시아 항공모함 및 소브리멘느히 구축함 등 

전략무기 기술의 도입이 결정적이었다(2021 김재관). 더 나아가 양국은 연합훈련을 통해 위협인

식, 지휘 통제 절차, 병력 및 무기 등 부대 운용 기술은 물론 필요에 따라 군사기밀도 공유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전쟁 경험이 없는 중국군이 원거리 전력 투사, 작전 및 전투요령 숙달, 실전적 

상황에서 각종 전략무기 및 화력 운용 등을 배우고 숙달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20 김규철). 

   그러나 이제 중국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전쟁 상황에서의 ‘커브 추월 전략(灣道超車)’이 

아닌 ‘차선을 바꾸는 전략(換道超車)’을 통해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이 필

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중러 양국의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로봇 군대

와 우주개발 분야이다. 특히, 우주개발 분야는 첨단 기술력과 대단위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

큼 양국의 자원과 기술 결합이 더욱 절실한 조건 중 하나이다. 러시아는 이미 2015년 항공우주

군을 창설했고, 중국 역시 전략지원군을 통해 우주 관련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양국은 

소행성 탐사와 달 연구 기지 공동 건설을 비롯해 달 탐사 프로젝트를 통합하기도 했다. 이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와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양

국은 향후 미래전을 상정해 우주무기 개발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협력을 공격적으로 진행할 가능

성이 크며,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군사기술 혁신을 빠르게 추동할 것이다.

   

Ⅳ.  중국의 미래전 전략화 추진 방향성

   중국의 군사혁신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군사 정보화 혁명에 기초하고 있다. 전쟁 형

태가 기계화 전쟁에서 정보화 전쟁으로 바뀌고 정보화 무기 장비를 구현하는 것이 군 작전 능력

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와해성(disruptive 

technology)을 지니고 있어서 전쟁 양상이 정보화 전쟁에서 지능화 전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진단하는데, 2019년 발표한 중국 국방백서에서도 AI, 양자 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발전으로 지능화 전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이상국 2020). 앞서 말한 



17/22

것처럼 중국이 AI 기술개발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미래전에 운용할 무기체계가 대부분 AI 기술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미래전을 위한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등 발전 양상을 보면 

무인 전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비교 우위에 있는 기술에 기반을 두고 지능

화 무기체계와 작전 역량을 강화해 상대의 약점을 찾아 공략하는 비대칭 전략 강화를 목표로 하

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주로 무인 드론, 무인 잠수정, 로봇 등을 이용해 활동 공간과 제약 조건

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정보를 수집, 분석, 확인, 응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무인 작전 플랫폼 운용에 의한 작전 이념의 혁신 및 지원 기술 

체계, 지능화한 조건에서 실질적인 전력 생성, 지능화한 전쟁의 특징, 규율 및 승리 메커니즘, 지

능화한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 장비 체계와 군 구조 편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鄭昌興, 嚴明 

2019). 

   일례로 중국 과기부는 ‘135 국가중점 연구개발프로젝트’를 통해 2016년부터 ‘중국과학원 

선양 자동화 연구소’, ‘하얼빈 공정 대학’, ‘중국과학원 시안 광학 정밀기계 연구소’ 등 중국 내 

10여 개의 연구기관의 협력하여 심해 자율 무인 조정잠수정인 ‘하이더우(海斗) 1호’, 원격 무인 

조정잠수정 ‘하이룽(海龍) 2호’, 무인 잠수정 ‘치엔롱(潛龍) 1호’, 수중 글라이더인 ‘하이이(海翼)’

를 개발 운용하고 있다. 또한, 수중 장비 체계를 통합한 로봇형 무인 잠수정 ‘CR-02’를 비롯해 

로봇 보트 잠수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형 로봇 군함 '자리 USV(JARI USV)'를 시험했다. 기존 

잠수함이나 잠수정은 해상의 배와 달리 배기의 문제로 동력에 제한이 있고, 수압과 공기 밀폐성

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크기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탑승 공간이 불필요하고 특히, 수중 기

뢰 탐지 제거, 수색, 어뢰 유인 등 군사적 차원에서 무인 형태의 잠수기기 개발은 미래 해군전력

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미쯔무라나오키 2019). 실제로 민간 업체인 윈저우(雲洲) 테

크라는 회사가 개발한 해상 소방과 측량, 환경오염물 수거용으로 개발한 무인정에 군사 무기를 

탑재하고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무인 조정잠수정을 운용해 심해 상황에 관한 정보를 탐색, 

저장, 분석하여 해군의 해상 작전에 활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기를 운용하며 심해자원 조사, 

해저 지질 구조, 해양 환경 조사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만과 

남중국해 등 미·중 양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해양 갈등 문제를 비대칭 전력을 이용해 해결하고 

중국의 해양 권익 수호와 해양 강국의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드론 역시 중국의 미래전의 핵심 전력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군 기술 이

전을 통해 민용 드론 시장의 표준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기업에 

대규모 자금 투자를 하고, 비행 규제 완화 등 정책 시행을 통해 군용 기술 스핀오프의 제도적 기

반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백서인 외 2019). 중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무인기 기

술을 사업화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항천과기그룹’,‘중국항공공업그룹(中國航空工業集

團·AVIC)’,‘청두항공기연구소(成都航空機硏究所)’ 등이 연구개발의 중심이 되어 감시, 정찰, 지

상 공습 기능을 갖춘 차이훙4(彩虹·CH4)’나 이롱(翼龍) 같은 다목적 군사 드론을 개발, 수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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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중국은 무인 무기를 활용하여 대규모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집 로봇(swarm 

robotics)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육, 해, 공을 망라하고 지역을 넘나드는 통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미래전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정보

화, 무인기, 무인 전쟁, AI, 군사훈련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또한,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교육 훈련 등의 내용이 뒤를 잇고 있다. 이는 중국이 현대전에서 우세한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미래전에서 추월하고 영역별로 압도할 방식의 전략을 수립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미래전 수행의 핵심인 무인화는 인명 손실을 줄이고 정밀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강

점이 있다. 이는 정보전, 전자전 실현을 위한 AI 기반의 무인기와 로봇 등 군사 무기체계의 활용

과 네트워크 기반의 작전 전략이 향후 지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같은 미래전 전력은 기본적으로 전자전의 양태를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전자 장비를 통한 전쟁 

수행은 전자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즉, 정보 수집, 분

석, 감시, 정찰, 추적, 운용 등 제반 군사작전의 필수요소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중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정보 통신 네트워크와 위성시스템을 구축하며 사이버, 우주 공간을 포

괄하는 미래 전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우주 공간에서의 위성시스템을 방호하는 것은 

전자전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인 만큼 향후 우주 공간에서의 위협을 방어하는 

형태는 물론 위성에 의해 전략자산이 노출되어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과 전략을 수립

하는 방향성을 가질 것이다.  

Ⅴ. 결론 및 함의

   2021년 7월 1일,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최첨단 군용기를 동원해 중

국의 군사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이 같은 군사력은 5개년 경제개발 규획을 시행하여 이룩한 

경제력,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규획에 기반을 두고 달성한 기술력, 체제의 특수성을 혼용해 

구현한 군민융합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군의 지능화를 실현하고 미래전에 대응할 역량

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첨단 장비 운용 인력 수급 문제부터 미국의 군사력과 기

술력을 능가할 수 있는 전략과 시스템 등 여러 방면에서 극복해야 할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

이다.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며 다양한 형태로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기술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IISS(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Strategic studies), GFP(Global Fire Power),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전력 분석

은 여전히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과학기술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그 길의 끝이 중국몽과 강군몽의 실현일지 예단하기 

어렵다. 중국이 군 개혁과 시스템 정비를 성공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동안 실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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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축적한 이론적, 경험적 데이터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전장에서 종합적인 작

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보다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 중국이 이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대

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전만큼 더 좋은 훈련은 없다. 아무리 시뮬레이션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해도 전쟁은 지면 새로 시작하는 사이버 공간의 게임이 아니다. 또한, 군

사혁신을 이루고 그에 걸맞은 작전을 수립하는 데는 일정 기간 전략 공백과 혼란이 있을 것이며, 

군 내부 조직의 불만과 불안정성을 어떻게 극복해 조직을 안정화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군사 개

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용하기까지 시행착오가 일을 수밖에 없으며, 그 

시간만큼의 격차가 또 벌어질 이유이다.

    현재 중국이 첨단무기 체계를 운용하고 입체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경

제적 조건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군사적 기만 전략이 유효한 것인지, 과

거 중국 위협론처럼 경계심의 확대에 기초한 판단인지 확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중국의 기술력이 구현해내는 군사 무기와 전략을 미국이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미국 내부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성에 기인한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지라도 중국은 미

래전의 핵심이 될 기술의 AI 빅 데이터, 양자 컴퓨터 등 미래 핵심기술을 토대로 군사와 민간 분

야를 망라하여 정보화, 지능화, 군사 강국화를 동시다발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아직은 하드파워 차원에서 양적 보여주기식 몸집 불리기의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중국

은 지속적인 군사변환을 통해 미래 전쟁을 수행하는데 최적화한 전략과 무기를 만들고자 할 것

이다. 미래전은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를 포괄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미 

합의된 중론이다. 중국이 이 모든 영역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전쟁하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키기는 어렵다. 과거 냉전 시기 소련이 미국보다 앞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소련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미래에도 군사력과 그에 상응한 전략의 수립과 시행은 속도가 아닌 

안정성, 지속성, 방향성에 있다. 미국의 대응이 중국을 소련의 전철을 밟게 할지 아니면 중국이 

향후 국가 자원을 투입해 목표를 이룰지 모르지만 결국, 핵심은 중국이 미래를 담보할 중국 특색

의 방식을 굳건히 고수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에 따라 얼마나 막강한 국가 역량을 키울 수 있느

냐와 미국이 얼마만큼 중국을 제어하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이다. 다만, 미래전이 이전과 다

른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전제 아래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예측 불가의 

결과를 가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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